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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비정규 ‘100인 동조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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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비정규지부 파업투쟁 승리, 직접고용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집단 항의단식

[사진1]

코스콤 비정규지부 파업투쟁 승리, 직접고용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100인 동조단식이 20일 벌어지고 있

다.

코스콤 비정규지부 투쟁 승리를 위해 동조단식 의사를 밝힌 130여명과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은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정문 앞 ‘비정규직 희망의 마을’에서 20일 오전 10시 코스콤을 규탄하는 집

단 항의단식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서는 단식농성단 출정식에 이어 비정규 문화의 거리 꾸미기, 거래소건물 인간 띠 잇기, 백기

완 선생 강연, 파업투쟁승리염원 8보1배, 통곡의 탑 앞 연좌농성, 뉴코아·이랜드·코스콤 3사 투쟁 집중문

화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사진2]이날 동조단식에는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미래에셋생명지부, 동양생명지부, 코리안리제보험지

부, 현대해상지부, 손해보험노조, 에스케이증권, 기륭전자분회,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조, 씨제이투자증

권, 언론노조케이비에스분회, 여성연맹, 사무금융연맹, 뉴코아노조, 전국축협노조, 생명보험노조, 메트라

이프지부, 녹색생명지부, 뉴욕생명지부, 신한생명지부, 에이아이지생명지부, 민주법률원, 전비연, 민주노

동자연대, 보험모집인노조, 증권업종본부, 이윤보다인간을, 서울일반노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안그라

미, 지엠대우비정규지회 등 성원들과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 집단 항의단식은

20일 하루 동안 전개된다.

이에 앞서 코스콤 비정규지부 이유근 조합원과 정인열 부지부장이 각각 19일·22일 동안 증권선물거래소

앞 망루에 올라가 항의단식 투쟁을 전개했다.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이 단식농성을 벌이는 동안 민

주노총 서울본부를 비롯해 연대단위 성원들이 릴레이 동조단식을 벌인 바 있다.

현재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남부지검, 서초대검찰청 앞에서 신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

이고 있으며, 코스콤 주무부서로서 현 파국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도록 촉구하는 재경부 앞 1인 시위를 진

행 중이다. 또 대선을 앞둔 후보들 대선캠프(이명박, 이회창, 정동연) 앞에서도 1인 시위를 강행하고 있

다.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2개월 넘도록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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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인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부인한 뒤 단 한 차례도 교섭하

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홍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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